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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 다 혜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이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경남,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379명(남: 170명, 여: 20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와의 낮

은 애착 수준으로 인해 분노표현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위한 효과

적인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심다혜의 2015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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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노동 불안정성

증가와 중산층 붕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조윤경, 2014),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 비율이 2013년

도 기준 50.1%에 이르고 있다(한국여성정책

원, 2013). 기혼 여성의 취업 시장 진출은 전

통적인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구조에 변화

를 주었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전통적으

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 온 자녀 돌봄의 역

할을 부모 공동 양육의 형태로 변화시켰다(백

진아, 2009).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

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Cappuzzo, Sheppard

와 Uba(2010)는 현대사회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제한되지

않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애착이론의 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애착이론에서 자녀

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였지만(Bowlby, 1958), 최근에는 어머니

와 아버지 모두를 자녀에게 동등하게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Newland & Coyl, 2010). 예를 들어, 청소년 대

상의 한 연구에서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안정적

으로 애착된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만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뛰어난 사회정

서적 적응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에게만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불안

정 애착된 청소년들과 적응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l-Yagon, 2011). 또한 양쪽 부

모에게 높은 애착 안정성을 보인 경우, 어머

니 또는 아버지 중 한 쪽 부모에게만 안정

애착된 아동보다 교사평정과 자기보고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유능감을 나타내었다(Diener, 

Isabella, & Behunin, 2008).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가 자녀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애착 이론의 입

장에 반하는 것으로 그동안 적절히 평가받지

못했던 아버지 애착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자녀 애착 형성 과정은 어머

니-자녀 애착 형성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을 위로

함으로써 애착을 형성하는 반면, 아버지는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 자녀를 기분 좋게 흥

분시킴으로써 자녀와 애착을 형성한다(Dixon, 

Ygman, Tronick, Adamson & Brazelton, 1982). 아

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흔히 정서

적 자기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이 우수하며, 

문제행동이나 비행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Gottman, Katz, Hooven, 1997; 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에서 재인용). 아버지는 특히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들의 본

격적 사회화가 시작되는 학령기에 아버지-자

녀 애착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wan, Cohn, & Pearson, 1996).

최근 아버지 애착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

황이지만, 아버지 애착과 관련한 국내 발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옥정, 방희정, 

2012). 국내에서 발표된 아버지 애착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

구(이영환, 백지은, 1998; 박희경, 정계숙, 2012; 

옥정, 방희정, 2012; 채영문, 2012), 아버지 애

착과 대학생 자녀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박은선, 2009), 아버지 애착 표상의 세대

간 전이(채진영, 2009)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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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애착과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을 대상으로 아버지 애착이 이들의 정서사회

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지적․사회적 성숙

에 비해 정서적 성숙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

문에 정서를 충동적으로 표현하게 될 위험이

높다(Thomburg, 1982). 조절되지 않는 정서 표

현은 부적응을 야기하는데,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청

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나

타나는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

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으며(Anderson & Bushman, 2002), 청소년들의

과도한 분노억압은 내면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수균, 

2007; Barlow,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

년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즉 분노표출과 분노

억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Bowlby(1958)는 부적응적인 분노가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버지에게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수준이 대조군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Konishi & Hymel, 2014)도 이를 지지한다. 그

러나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이 분노와 분노표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다른 매개변

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

과(김가희, 2013; 김명화, 박영자, 2013)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직접적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

지-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달이 촉진

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

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와의 신체놀이를 통해 발달하게 되며

(Lamb, Pleck, Charnov, & Levine, 1985), 이를 통

해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경험할 수 없었던 색

다른 정서적,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Labrell(1996)에 의하면 아버지가 주도하는 놀이

는 놀잇감을 매개하지 않고 주로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

때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활발한 정서적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아동은 아버지와의 놀이를

통해 아버지의 정서 신호를 읽고, 자신의 정

서 단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반복하면서 아동은 적절한 흥분 수준에

서 유쾌하게 놀이를 유지하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Parke et al., 2002). 이에 대해 Carson(1993)

은 아버지-자녀 놀이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해독하고 자신의 정서를 부호화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즉 아버지 애착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고 정서들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인 정서인식명확성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yer와 Salovey(1997)은 자신의 표정이나 신

체감각에 근거하여 정서를 파악하고 내적 감

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복합적 감정을 인식

하고 평가하는 것을 ‘정서인식’이라 정의한 바

있다. 정서인식은 정서에의 주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 정서의 이해와 명명으로 구성되

며, 정서인식명확성은 보다 특수하게,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를 명명하는 용어이다(Salovey 

et al., 1995).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의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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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에서 필수적인데, 자신의 정서를 명확

히 인식하는 사람은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Salovey & Mayer, 1990).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

들에서 낮은 수준의 정서인식은 반사회적 행

동 및 문제행동과 연합되어 있었고(Mavroveli, 

Petrides, Rieffe, & Bakker, 2007; Saarni, 1999), 정

서인식 및 표현은 역기능적 분노표현 중 분노

억압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소원석, 2013). 또

한 정서인식명확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정서적 유능성을 측정하였을 때, 정서적 유능

성은 분노표출, 분노억압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분노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김진영, 고영건, 2011). 이처럼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정서인식명확성의 상위개념인 정서

인식 또는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표현 간의 관

계를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서인식명확

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한편, Grossmann 등(2002)은 아버지의 민감하

고 도전적인 신체놀이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

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적 유능성을 키워준다고 보았다. 실제 실

험연구에서 신체놀이 동안 아버지들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놀리기(teasing)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는데, 아버지가 제공하는 놀이의 비전형

성을 통해 아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

(Labrell, 1996). 청소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 애착이 어머니 애착보다 자기

효능감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이복영, 

2008), 아버지 애착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신숙, 2008).

아버지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

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드물다. 

Brackett, Rivers와 Salovey(2011)는 정서인식을 하

위요인으로 포함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간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개인이 외부 세계

를 더 효과적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고 논의하였다. 이는 정서인식이 원하는 결과

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한우와 이미희(2013)

는 대학생 연구를 통해, 정서인식명확성 수

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

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도 매우 드물다. 

먼저,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덜

억압하였고,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일

도 더 적었다(Ausbrooks, Thomas, & Williams, 

1995). 한편, 최은혜(2011)의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분노표

출은 감소하였지만, Ausbrooks 등(1995)의 연구

와 달리 분노억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림 1에서 제

시된 연구모형과 같이, 아버지 애착은 정서인

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각각을 매개로 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정서인식명확성을 증가시키고 이어서 자

기효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역기능적 분노표

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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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각각

의 매개효과가 나타내는가?

2.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이

중매개효과가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경남, 강원 지

역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 학년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38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부재하여 아버지 애착 문항에 응답하

지 않은 6명의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그 결

과 남학생 170명(44.9%), 여학생 209명(55.1%), 

총 37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3.82세(SD=.69, n=379)였다.

측정도구

아버지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개

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Version;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10문

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6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

니 애착을 동일 문항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아버지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 상에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

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중․고

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옥정(1998)의 연

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 애착 .9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가 .93,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

치도는 신뢰 .90, 의사소통 .82, 소외 .75로 나

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

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 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7)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

노억압, 분노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들 중 역

기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표출과 분노

억압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

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현주와 이정윤

(2011)의 청소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분노

표출 .78, 분노억압 .77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 분노억압 하위

척도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

과, 원척도와는 다른 구조가 관찰되었다. 분노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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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 문항의 일부와 분노억압 문항의 일부가

혼재되어 하나의 새로운 요인을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척도의 청소년 대상 표준화 연구(이영식, 

조주연, 1999)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

는 미국의 경우 행동으로 표현되는 분노만이

분노표출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는 드러나지 않고 억압된 분노의 정서도 분노

표출로 인식되는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논의

되었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문항의 혼재현상으로

새로운 하위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분노표출 문항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

노표현 1(MA1), 분노억압 문항들로 구성된 역

기능적 분노표현 2(MA2), 분노표출과 분노억

압 혼재 문항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노표현

3(MA3) 총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MA1 .68, MA2 .60, 

MA3 .80, 전체문항의 합치도는 .82로 나타

났다.

정서인식명확성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훈구와

이수정(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의 세 개 하위변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들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

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는 단

일차원 척도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두 가지 하위차원(EC1, EC2)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은정과

홍주연(201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EC1 .80, EC2 .82, 전체문항 .86으로 나타

났다.

자기효능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해

제작한 김아영(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효

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

다) 상에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윤미와 이숙(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신감 .78, 자기조절효능감 .75, 과제난이도

선호 .6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 .86, .8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4년 9월 24일부

터 10월 27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었다.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

하여 서울 소재 2개 중학교, 경기 지역의 2개

중학교, 경남과 강원 지역 각각 1개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

실한 응답이 증가하므로 측정도구의 제시 순

서를 다르게 편집하여 2개 유형으로 제작하였

다. 설문은 교사 및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설문 실시 요령을 충분히 습득한 교사들에 의

해 교실에서 약 15분간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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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전반적인 기

초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M 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델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아버지 애착, 역기

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한 최고점수, 최

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

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던

Kline(2005)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기

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대부분의 측정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선 아버지 애착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하

위요인과 대체로 경미한 부적 상관을(r=-.11∼

-.24, p<.05, p<.01),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정적

상관(r=.16∼.32, p<.01)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

애착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서

도 정적 상관(r=.14∼.36, p<.01)이 관찰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애착

신뢰 9-45 9-45 34.43 6.69 -.45 -.01

의사소통 8-40 9-40 26.90 5.82 -.29 -.14

소외 4-20 6-20 14.97 3.21 -.43 -.41

역기능적

분노표현

MA1 2-8 2-8 3.31 1.48 1.26 1.21

MA2 2-8 2-8 3.70 1.50 .94 .56

MA3 6-24 6-24 11.4 3.91 .63 .07

정서인식

명확성

EC1 4-20 4-20 13.84 3.31 .06 -.49

EC2 6-30 12-30 21.42 4.00 .16 -.47

자기

효능감

자신감 6-36 8-36 23.28 5.89 .03 -.50

자기조절 효능감 10-60 16-60 40.66 7.39 .12 -.00

과제난이도 선호 3-18 3-18 10.99 3.16 .26 -.10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379)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48 -



심다혜․이승연 /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49 -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MA2(분노억압)와 정서

인식명확성의 EC1 간에 경미한 부적 상관

(r=-.18, p<.01)이,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5∼-.42, p<.01). 한

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

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r=.18∼.44, 

p<.01).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

확성, 자기효능감의 관계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

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 일반적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중분적합지수인 TLI(Tur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

용하는데, TLI와 C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08 이하면 적절한 모형, 0.10 이상이

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 값

이 120.996(df=38, p<.001), 절대적 적합도 지

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8(90% 신뢰구간에

서 .06∼.09),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

각 .92, .94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

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아버지 애착의

측정변인은 .77∼.93,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측

정변인들은 .53∼.77, 정서인식명확성 변인들은

.69∼.87,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들은 .34∼.88

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p<.001, *p<.01.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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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p<.01). 이는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10)는 기준에 부

합하므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검증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이 아버지 애

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값이 120.996(df=38, p<.001), 절대적 적

합도 지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8(90% 신뢰

구간에서 .06∼.09),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각 .92, .94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의 모형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애착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로 가

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γ=.35, p<.001),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

현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ß=.01, 

p>.05).

아버지 애착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

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γ=.14, 

p<.05),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p<.001, *p<.05.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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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경로는 부

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ß=-.57, p<.001),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낮아

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

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ß=-.02, 

p>.05).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간의 경로계수가

(ß=.51, p<.001)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단순매개효

과와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

능감을 차례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

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검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준오차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변

량 델타 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이용

한 Sobel(1982)의 계산공식을 사용하였다. 단

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

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유의

하게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2.00, 

p<.05).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 애착이 정서

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차례로 거쳐 역기

능적 분노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Z=-3.05, p<.001).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

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 결과들과 같이 아버지 애착

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부적 상관, 정서인식

명확성,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자기효능감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유의수준

아버지 애착 →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버지 애착 →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 →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버지 애착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 자기효능감

-.01

.37

.00

.18

-.25

.63

.04

.06

.05

.08

.06

.10

-.02

.35

.01

.14

-.57

.51

.80

***

.95

*

***

***

***p<.001, *p<.05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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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감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

인들 간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상관은 상당히 미약하였다. 정서인식명

확성(EC1)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측정변인인

MA2(분노억압), MA3(혼재)와 경미한 부적 상

관이 나타났지만, MA1(분노표출)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인식

하는 것만으로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Feldman & Gross, 2001)로 부

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구

조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정서인식명확

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

노표현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는데, 이것은 아버지 애착이 역기능적분노표

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다른 변인

들을 매개함을 시사한다. 김명화, 박영자(2013)

의 연구에서 자동적 사고가 아버지 애착과 역

기능적 분노표현 간을 완전매개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변인 간을 연결하는 다

른 매개변인들의 존재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두 변인 간 매개변인으로 설정

한 변인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이었

다. 먼저, 아버지 애착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

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아버지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도 높음을 의

미한다. 이는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식별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

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시작되

며(Mayer & Salovey, 1997), 특히, 아버지의 놀이

스타일이 자녀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Parquette, 2004)와 부분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애착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와 애착 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와의 놀

이가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낯선 상황의 잠재된 위험으

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함

으로써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Paquette,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아

버지와의 애착이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던 국내 선행연구 결과(이

복영, 2008; 이신숙, 2008)와도 일치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

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던 모든 경로

중 가장 강력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경험

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낮

아지는 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관련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다

른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신감이 낮아 자신을 무력하다고 생

각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 높은 정서적 흥분을 경험하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

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Beck(1995)의

이론은 자신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부

적인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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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친사회

성을 증진시킨다는 발견(Bandura, Caprara, 

Barbaranelli, Pastorelli, &　Regalia, 2001)도 간접

적이지만, 자기조절효능감이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방식의 분노표현을 촉진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줄이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

감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

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검

증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분노표

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이

두 변인 간 관계는 비일관적일 뿐 아니라 미

약하였다. 물론 상관분석 상에서 유의하지 않

더라도 구조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을 통합적으

로 고려할 때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

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관련성

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

은 본 연구에서처럼 정서인식명확성으로만 제

한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개념인 정서

인식이나 정서적 유능성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정확히 뒷받침하는 것

은 어려웠다.

한편, 두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 자

기효능감 간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이한우, 이미희, 2013)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효능감을 예측했던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정

서를 명확히 지각하고 정서들을 변별하는 능

력이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정신적 자원

을 덜 할당하게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능

케 한다는 연구결과(Gohm & Clore, 2000)를 통

해서도 간접적으로 추정가능한데, 목적지향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성취를 달성한 경험이 개

인의 자기효능감에 궁극적으로 기여했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Bandura, 1995).

또한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

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안정

적인 애착으로 형성된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 간접적으로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애착과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더불어 치료적 개입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중학생 자녀의 역기능적 분

노표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정서행

동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10개 중 9개가 어머니

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제화, 

이상복(2007)의 연구와 연결지어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제화와 이상복(2007)은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주변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 즉 아버지, 형제, 

또래,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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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기는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

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만남의 증가와 다

양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Larson, Kubey & 

Colletti, 1989)이므로,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에 대한 중재방안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

본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

수적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분노표현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의

사소통 및 신뢰감, 친밀감을 늘릴 수 있는 양

육태도와 행동을 습득하여 이전과 다른 방식

으로 자녀와 상호작용 한다면, 이는 자녀의

정서인식능력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적응적인 분

노표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정서인식명확성은 역기능적 분노표

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자기

효능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명

확성 증진을 위한 개입은 자기효능감에 초점

을 둔 개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얼굴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인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은 정서인식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최은

실, 방희정, 2013; Russell, Chu, & Phillips, 2006). 

정서단어 교육과 얼굴표정 인식으로 구성된

정서인식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는 김광수

와 김미선(2008)의 연구는 정서인식 수준의 향

상이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상황이라도 스트

레스로 덜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

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다(Bandura, 1986)

는 주장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 발달에 기여

하는 여러 요인들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과

제를 수행해본 경험, 주변인들을 통한 대리경

험, 다른 사람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요인들을 증가시키는 중재 방

안은 자기효능감의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

고, 결과적으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억제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대상 중재 프로그램들

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 변화를 이끌

어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Weymouth와 Howe(2011)는 아버지들의 경우 내

면화된 심리적 메시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

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 후

폭력 방지 기술이 증가했던 어머니들과 달리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이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버지들의 특성을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Saleh, 

2012).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바쁜 일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로 강렬한 신체적 놀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양보다는 질이 더 중

요하다고 했던 Parke 등(2002)의 주장대로, 짧

은 시간 동안에 적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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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제적인 양육기술이나 전략들이 소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연구들을

통해 소개된 아버지 대상 개입방법들로는 심

리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동과제 수

행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

로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에 기

반을 둔 접근(Maxwell, Scourfield., Featherstone, 

Holland, & Tolman, 2012), 강의식 또는 치료자

가 주도하는 그룹 세션 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남성들의 의사소

통 스타일에 부응하는 프로그램(Berlyn, Wise, 

& Soriano, 2008), 아버지 지지그룹(Berlyn et 

al., 2008; Huebner, Werner, Hartwig, White, & 

Shewa, 2008)등이 있다.

최근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자녀의 전반

적 발달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자녀 발달에 미치는 아버

지의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

버지 애착에 주목하였고, 특히 기존의 아버지

애착 국내 연구가 주로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이나 성인초기 자녀의 진로발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여, 청소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검

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게다가 부모 애착과

자녀의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기존 연

구들이 대부분 하나의 매개변인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단편적으로 검증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 인지적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

하여 전체적 기제를 확인했다는 점도 의의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절한

분노표현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

는 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자녀의 정

서행동문제 개입에 있어서 아버지 대상의 개

입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척도 개정판

(IPPA-R)을 사용하였는데, 해당척도는 애착의

보편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척도로 아버지 애

착의 독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현재 아버지 애착의 독특성을 고

려한 청소년 대상 자기보고식 척도는 국내외

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러한 도구 개발이 심화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 애착의

독립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되

어 있을 수 있는 어머니 애착이나 또래 애착

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청소년기 또래집

단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 중 하나이며(Ferguson, San 

Miguel & Hartley, 2009), 남학생의 경우 부모

애착보다 또래 애착이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명화, 박영

자, 2013)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의 영향을 분리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남녀 청

소년의 성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표

집대상들로부터는 유의한 성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및 변

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

는지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통계적 문제로 인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분

노억압과 분노표출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선행연

구의 비일관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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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는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

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 평정도

구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결과

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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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Self Efficacy

Dahye Sh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aternal attachment,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and self-efficacy. Participants were 379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Gyeonggi, Gyeongnam, and Gangwon provinc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analyze self-report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self-efficacy and the combination of self-efficacy and 

emotional clarity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dolescents who have 

trouble with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caused by a low level of attachment to their father.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with fathers are also addressed.

Key words : Father Attachment,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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